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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례마을의 상징 '소귀나무를 아세요'  

열매 고소득작물로 부각...증식기술 보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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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례1리 마을 입구에는 표지석과 함께 수령이 100년이 넘은 소귀나무가 자라고 있다.  

 

소귀나무는 열매는 설사·구토·소화 개선, 갈증 해소에 효과가 있다. 말린 나무껍질은 혈압강하제나 

이뇨제, 잎은 지사제로 사용된다.  

 

마을 주민들은 과거에 열매로 술을 담그고, 효소액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10그루가 채 남지 않아 

증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맛과 단맛을 겸비한 500원 동전 크기의 열매는 솔향과 오미자향이 나는 등 오묘한 맛이 있다.  

 

중국에선 양매이(楊梅)라 부르는 이 열매의 개량종은 ‘레드베이베리’로, 2011년 도내 하우스에서 

처음 재배됐는데 200g에 5000원 출하되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마을에선 담팔수와 생김새가 비슷한 소귀나무를 가로수와 과실수로 심어 새로운 소득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열매는 이름조차 갖질 못하고 중국명인 ‘양매이’라고 부르고 있어 증식기술 보급과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하례1리는 마을 수익 창출을 위해 5년 전 황칠나무 1000여 그루를 심었으며, 올해 ㎏당 

6000원씩 판매해 21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례리 황칠나무는 잎사귀가 손바닥처럼 넓고 가지를 베어내도 봄·여름·가을 3차례 순이 자라는 

등 자생력이 왕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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